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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다고 여겼지만 다리를 잃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환자 A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어떤 신발을 신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A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왼발에 감염된 물집이 생겨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댄스 파티에서 이 신발(그림 13-1)을 신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왼발 옆쪽에 

물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발적과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해보니 

왼발의 피부 농양이 감염되어 발목 쪽으로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집을 절개하고 고름을 빼내야 했습니다(그림 

13-2).  그녀는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감염은 결국 해결되었지만, 이 상처 결함을 막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많은 상처 치료를 시도했지만 발에 치유되지 않는 큰 구멍이 남았습니다. 상처 아래 뼈도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발 MRI 검사를 의뢰했고, 궤양 옆의 뼈가 감염된 것이 MRI 영상에 나타났습니다(그림 13-3). 이 

시점에서 감염된 뼈를 제거해야했고 (그림 13-4) 한 달 만에 상처가 마침내 해결되었고 (그림 13-5) 마침내 그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있었습니다.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3-3                                                    그림 13-4                                                    그림 13-5 

 

환자 B - 55세 남성으로 1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경구용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붓고 빨갛게 부어 응급실에 

왔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발가락 사이에서 악취가 나는 노란색과 녹색의 액체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 13-6). 응급실에서 오른쪽 발을 신체 검사한 결과 발바닥이 붓고 고름이 고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메스로 발바닥을 절개하여 고름을 모두 빼냈습니다(그림 13-7). 감염과 

고름은 새끼 발가락과 다음 발가락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부위에는 무좀과 굳은살이라고도 

알려진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 부위가 감염되고 박테리아 감염이 발바닥으로 들어가 발바닥에 

고름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발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혈관 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혈관 외과 의사는 환자의 혈액 순환 문제가 심각해 감염이 

치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른발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른발 혈관 재건술 후 상처는 치유될 수 있었지만(그림 13-8), 치유가 완료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상처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지 않고는 치유될 수 없었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림 13-6                   그림 13-7                               그림 13-8 



환자 C - 내향성 발톱 때문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67세 남성인 환자 C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입니다. 투석으로 인한 신부전 병력과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운 병력이 있습니다. 그는 만성 내향성 발톱을 가지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톱의 내향성 부분을 다듬고 알코올과 과산화물로 씻고 청소하여 내향성 발톱을 혼자서 

관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제 사무실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의 발가락은 이미 

청색증과 푸른 빛을 띠고있었습니다 (그림 13- 9 ). 이 경우 족부 전문의, 혈관 외과 의사, 전염병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가 다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발가락이 괴저가되었고 엄지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림 13-10).  혈액 순환 

문제가 진행된 환자의 경우 경미한 발가락 절단도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발가락 절단은 치유되지 않았고(그림 

13-10), 다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의 절반을 절단해야 했습니다(그림 11)(그림 13-12). 이번에도 다리를 

살리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림 13-9       그림 13-10 

      

그림 13-11       그림 13-12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 내향성 발톱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당뇨병 환자는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3. 담배를 피우면 혈액 순환이 손상됩니다.  

 

환자 D - 45세의 건설 노동자인 환자는 15년 동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보니 왼발에 피가 흥건히 묻은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녹슨 못이 

발에 박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고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의 

아내는 발바닥부터 다리가 붉어지고nd 발가락 2개가 검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림 13-13). 그가 응급실에 

왔을 때 저는 즉시 수술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의 2nd 발가락은 괴저가 생겨 제거해야했고 다리쪽으로 

이동하는 고름을 빼내야했습니다. 그의 왼발은 발의 깊은 조직 내 고름을 흡입하는 데 사용되는 상처 진공 

석션기(그림 13-14)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그림 13-15). 

           

그림 13-13        그림 13-14               그림 13-15 



환자 E - 망치 발가락으로 다리를 잃었나요? 

이 환자 E는 65세 남성으로 26년 동안 제2형 당뇨병을 앓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발가락 2번째와 

3번째  망치발가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의학적 문제를 가진 장기적인 중증 흡연자였습니다.  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부전,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 번째  발가락에 있는 두꺼운 옥수수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내원했을 때 그의 두 번째 발가락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림 16 및 13-17). 

      

그림 13-16                          그림 13-17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는 즉시 혈관외과 전문의에게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았지만 발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